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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스스로�생각하기에�나는�긍정적인�사람입니까?� 부정적인�사람입니까?�

2.� 오늘� 말씀에서� 우리는� 믿음의� 사람들이� 믿음으로� 살� 수� 있었던�

네가지� 법칙에� 대해� 살펴보았습니다.� 그� 중에서� 나에게�가장� 필요하

고�도전이�되는�법칙은�무엇인지�나누어�봅시다.

3.� 오늘� 말씀� 중에,� ‘믿음� 그� 자체가� 응답은� 아니다’는� 말씀이� 무슨�

뜻인지� 함께� 나누어� 보고,� 내가� 평소에� 생각해� 왔던� ‘믿음’에� 대한�

정의와�어떤�차이점이�있는지도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믿음의�사람들이�믿음으로�살� 수� 있었던�네가지�법칙들이�있었습니다.

①� 바라봄의�법칙,� ②� 말씀,� ③� 모험,� ④� 언어

개인적으로� 위의� 네가지� 법칙들� 가운데� 가장� 마음에� 와닿고� 도전이� 되

는� 법칙은�무엇인지�나눌�수� 있도록�해주십시오.� 답변이�단답형으로�짧

게� 끝나는� 것(예,� “저는� 0번� 00의� 법칙이요”)이� 아니라,� 그� 답변을� 선

택하게� 된� 이유나� 어떤� 포인트가� 마음에� 도전이� 되었는지도� 나눌� 수�

있도록�권면해�주시면�좋을�것�같습니다.

사실� 이번� 설교� 내용이� 이� 네가지� 법칙에� 대한� 내용이� 가장� 중요한� 핵

심이� 됩니다.� 따라서,� 이� 질문에서� 목원들의� 생각을� 깊이� 나눌� 수� � 있

도록�유도해�주시면�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�

적극적으로� 나눔을� 시작하는� 분위기가� 되지� 않는다면,� 목자가� 먼저� 나

눔을�시작하는�것도�좋은� 방법이�될� 수� 있습니다.

오늘�말씀에서� ‘믿음�그�자체는�응답이�아니다’� 는� 말씀을�주셨습니다.

따라서�우리� 신앙인들이� ‘나는� 믿었는데�응답이�되지�않는다’� 고� 생각하

는�것이�적절하지�않음을�설명해�주십시오.

‘믿음은�바라는�것들의�실상’

여기서� ‘실상’� 이라는� 단어의� 원어의� 의미가� ‘받침대’� 라는� 뜻을� 가지고�

있습니다.� 그렇기� 때문에�우리가� 믿음을�갖게� 되었을�때는� 비로소�응답

을�받을� 수� 있는� 받침대가�마련이�되었다는�것을�의미합니다.�

하나님의�때에�그� 받침대에�하나님께서�응답해�주실� 것입니다.

이러한�내용을�함께� 나눠주시기�바랍니다.

자신� 스스로를� 바라볼� 때,� 나는� 긍정적인� 사람인지,� 부정적인� 사람인지

에�대해�나누어�보도록�안내해�주십시오.�

또� 그렇게� 생각하게� 된� 이유도� 간략하게� 나눌� 수� 있도록� 유도해� 주시

기�바랍니다.


